
색의 기초와 응용 (1) 

 

 

제 1 장 염색공업에 있어서의 색의 처리 및 관리의 내용 

1.1 색내기 

염색공장에서 색내기 및 색관리 작업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그것에 요구

되는 노력이나 경비는 상당한 것이다. 

최근, 염색가공의 내용은 점점 다품종화, 소량화되고 복잡해지고 있으며, 

색내기의 내수도 증가하는 한편, 그 제품에 대한 색관리도 한층 중요시 되고 

있다. 

이러한 업계의 추이에 대응해가기 위해서는 그 능력의 증강과 합리화를 

도모하지 않으면 안된다. 

 

<표 1.1> 기술과작업내용과 공수 및 색내기 색수 

 
작업내용 인원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평균

컬러매칭 3.5 850 782 845 801 745 813 806 

시험단관리 121 112 120 114 106 116 115 
남자 

(4) 
응용시험 

0.5 
       

지시도발행정리 1 202 182 205 188 168 198 190 

염색검사정리 1 198 175 201 183 165 195 186 
여자 

(3) 
시험물성 견뢰도의 정리 1 197 177 199 183 165 195 186 

물성시험  165 168 159 157 193 260 184 
외주 
견뢰성시험 (1개월 금액을 1시간당 금액으로 나누어서 산출)   

합     계(7명외주)  1,733 1,596 1,729 1,626 1,542 1,779 1,667

색수(색)  364 390 337 355 388 287 353 컬러 

매칭 1색당 공수(작업시간)  2.34 2.00 2.51 2.26 1.92 2.83 2.28 

* (평균1개월 작업일수 23일) 공수단위 = 작업시간(1人×1h) 



석야염공에서는 <표 1.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컬러매칭(color matching)작업

에 3.5명의 인원으로 806 시간을 요하며, 평균 1개월에 353색의 색내기를 하

고 있었다. 1색당 2.28시간을 요하며, 1명당 1개월 약 100색, 1일평균 4색정도

이며, 이 능력은 엄밀한 컬러매칭을 행하는 데 한계이다. 

색내기 작업을 분석하면 다음의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① 색견본에 대한 시염을 하기 위한 “예방처방”의 작성 

② 색견본에 “근사시키기”위한 시염의 반복 

③ 색견본에 “합치시키기”위한 시염의 반복 

①의 예방처방의 작성에 있어서는 염료의 단색견본을 참고로 하거나, 기존

의 염색처방 중에서 유사한 색을 찾아내어 그 처방을 모방하는 셈이지만, 그

것에 요하는 시간과 노력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②의 시염에 있어서는 ①의 색처방을 찾는데 염색처방이 많기 때문에 잘 

찾지 못하여 상당히 떨어진 색을 예상처방으로 한 경우에는 근사색이 되기 

까지의 시염횟수가 많게 된다. 

③의 근사색으로부터 색견본에 합치시키기 위한 컬러매칭은 가장 고도의 

기술과 풍부한 경험을 요하는 작업이다. 

 

 

<그림 1.1> 컬러매칭 작업순서의 흐름도표 



현재의 색내기 작업의 순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흐름도로 나타내면 

<그림 1.1>과 같이 된다. 

고객으로부터의 지정견본에 대하여 종래의 처방기록이나 염료단색견본으

로부터 1차적으로 근사처방을 작성하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 시염을 행하고 

지정색과 같은 색인가 비교한 후, 일치하지 않으면 수정처방을 작성하여 재

차시염을 행한다. 이 작업을 반복하여 색이 일치된 것이 나오면 염색처방을 

발행하여 처방기록철을 보관하는 작업의 반복이다. 

또 1색의 색내기를 하는 데 반복한 시염횟수에 대한 조사를 <표 1.2>에 나

타냈는데 평균 4.35이며 1개월 평균 353색의 색내기수라고 하더라도 1,535회

의 시염을 행하는 셈이 된다. 

 

<표 1.2> 컬러매칭되기까지의 시염횟수 

 

1색당 평균시험회수 = 4.35회 

 

염색공장의 가공내용은 더욱 더 소량화, 다품종화 되어감에 따라 컬러매칭

해야 할 색수는 증가하기 때문에 컬러매칭 인원을 증원하더라도 염색폿(pot)

이 부족하고, 염색폿을 늘리더라도 실험실이 작은 등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

생한다. 이 이상 컬러매칭색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시험횟수 4.35회를 3

회 또는 2회로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 또 줄이는 일이 가능하면, 현재의 350



색이 500색 또는 700색까지도 컬러매칭능력이 올라가는 셈이다. 

 

1.2 염색가공시의 관리 

염색공장에서는 모든 부서에서 모든 사람에 의해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색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연속 염색공정에서는 패딩(padding)시 맹

글(mangle)의 편중된 압력이나 벤딩(bending)에 의한 경사나 리스팅(listing)이 

없는가, 염액의 흡수차에 의한 엔딩(ending)이나 테일링(tailing)은 없는가, 또 

발색후도 발색공정의 조건차에 의한 경사, 리스팅, 테일링이 없는가, 그리고 

색은 일치하고 있는가 등. 

또 배치(batch) 염색에 있어서는 배치간의 색차가 없는가, 확포형의 경우는 

테일링이 없는가, 로프(rope)형의 경우 로프반은 없는가, 색은 일치하는가 등

등, 염색담당부서의 관리가 있다. 

 

 

<그림 1.2> 연속염색 검사방법 

 

<그림 1.2>는 염속염색의 경사, 리스팅 확인방법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그 밖에 염색공장에서는 여러가지로 염색상의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그 때

마다 관계기술자가 모여서 불량샘플에 관한 원인이나 요인 및 대책에 대하

여 토의 하여야 한다. 이들 일이 모두 염색공장의 색관리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1.3 색품질의 관리 

또 염색상태의 검사가 있는데, 각 공장에 따라서 그 방법은 다를지라도 요

는 유능한 판별능력을 가진 자가 담당하여 검사하고 있을 것이다. 

당사에서는 전 색에 걸쳐서 1배치에 대해 1점 샘플링하여 기술과의 계장 

책임으로 검사를 행하고 있으며, 인간의 시감에 의한 검사이기 때문에 때로

는 판정을 잘못하는 적도 있는데, 이것은 부득이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

면 안된다. 

 

<표 1.3> 사내색판정기호 

 



<표 1.3>은 그 판정결과를 기호화 한 것이다. 

 

또, 최종 정단시의 색검사가 있는데, 당사에서는 모든 필끝을 샘플링하여 

필과 필 사이의 분산의 유무를 검사하고 있다. 

이것도 정가계장의 중요한 일로 되어 있다. 필끝샘플 30장, 50장을 정리하

여 그 중의 색차를 시감으로 확인하는 작업도 큰 일이며, 또 작은 색차는 판

별할 수 없는 적도 있다. 

 

1.4 견뢰도의 판정 

염색공업에 있어서 염색된 물체의 염색견뢰도의 평가는 품질상 가장 중요

한 항목의 하나이다. 특히 최근에는 염색재료인 염료가 가지는 견뢰도의 한

계까지의 견뢰도가 요구되며, 때로는 필요이상의 처리를 하여 염료가 가지는 

견뢰도이상으로 신장시킨 품질유지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의 염색물의 염색견뢰도 판정은 매우 미묘한 것이다. 

그리고 오염이나 변퇴색견뢰도의 판정은 시료에 생긴 오염이나 변퇴색의 

정도를 시감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서, 신뢰할 수 있는 시감척도인 오염용 

또는 변퇴색용 표준회색색표(grey scale)의 단계견본과 개인적인 감각에 의한 

시감에 의해서 비교대조하는 관능판정이다. 이 시감적 척도가 되는 오염용 

및 변퇴색용 표준회색색표는 ISO를 비롯하여 국제적으로도 널리 공통된 기

준으로서 정해져 있다. 일본에서 JIS L-0805, L-0804로서 동등한 것이 제정되

어 있다. 이것은 무채색의 회색색표로서 구성된 스케일이며, 그 색표번호의 

색차는 Adams Nickerson의 색차치에 따라서 규정되어 있다. 오염용 표준회색

색표의 색차치를 <표 1.4>에, 변퇴색용 표준회색색표의 색차치를 <표 1.5>에 

나타낸다. 



<표 1.4> 오염용 표준회색표 색차치 (JIS L-0805) 

 
 

<표 1.5> 변퇴색용 표준회색표 색차치(JIS L-0804) 

 



이러한 척도가 되는 표준회색색표뿐만 아니라 염색견뢰도 시험방법이나 

결과의 평가방법에 대해서도 세부에 걸쳐서 규격화되고, 똑같이 세분되어 규

정되어 있다. 이것은 어떤 장소에서 어떤 사람이 시험하더라도 똑 같은 결과

가 나 와서 똑 같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엄밀히 규정된 시험방법에 따라서 정확한 시험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결과의 평가판정에는 상당한 차이가 나서 발주측과 수주측에

서 불화가 생기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것은 우선 유일한 척도가 

되는 표준회색색표가 무채색의 색표로 구성되어 있고, 실제로 견뢰도시험을 

행하여 판정할려고 하는 시료는 유채색이며, 그것을 시감이라는 감각인 관능

검사에 의해서 판정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대체로 오염을 보는 경우에도 백색을 기준으로 하여 그 오염정도를 표준

회색색표의 정도와 비교대조하는 단계에서, 그 색상에 따라서 흰 것이 노랗

게 오염되는 경우와 파랗게 오염되는 경우와 빨갛게 오염되는 경우는 그 정

도의 느끼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 또 끊임없이 이 작업을 하고 있는 숙련자

와 이따금 판정하는 사람과는 역시 그 느끼는 방식이 다르다. 하물며 변퇴색

판정의 경우는 변색과 퇴색이 있는데, 변퇴색용 표준회색색표는 무채색의 색

표로서 퇴색만의 스케일로 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변색의 정도는 어디까지

나 판정자의 판단에 의한 것 밖에 안되는 셈이고, 퇴색을 중시하여 변색을 

경시하는 사람이나 반대로 변색을 중시하여 퇴색을 경시하는 사람 등, 입장

상으로부터도 상당한 판단의 차이가 생긴다. 

최근 어패럴(apparel)의 관계 등에서, 같은 색상으로서 엷게 되는 것은 눈에 

잘 안띄지만 색상이 변한 것은 눈에 잘 띈다는 사고방식에서 특히 의식하여 

변퇴색중 변색에 중점을 두고 합불을 판단하고 있는 것도 있다. 이 경우도 

최초는 같은 3-4급이라도, 퇴색은 작지만 변색이 큰 것은 불합격, 퇴색은 크



지만 변색이 작은 것은 합격이 되며, 판정등급 자체는 어디까지나 3-4급으로 

정해져 있어도 같은 입장에서 몇 회가 아니라 반복하여 판정을 하고 있는 

중에 전자는 3급으로 후자는 4급으로 판정하게 된다. 인간의 감각이란 것은 

반복의 분위기에 약하며 서서히 순응해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본인 자

신도 깨닫지 못하고 올바르다고 생각하며 판정하고 있지만, 잘못된 판정을 

해가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때로는 발주측의 판정과 수주측의 판정에 큰 차

를 일으키는 적도 있다. 

 


